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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령기 아동들은 읽기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며 읽기의 어려움

은 학습 부진 및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

년 시기의 낱말해독의 지연은 고학년의 읽기 부진과 관련되며 지

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읽기단순관점모델(simple view of reading: 

SVR)에서 낱말해독과 언어능력은 읽기이해의 중요한 요소이며

(Hoover & Gough, 1990)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

(Georgiou et al., 2009). 이 관점에 따르면 낱말해독과 언어이해

의 두 요소가 모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읽기이해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낱말해독 없이 언어이해만으로 읽기를 할 수 없고, 

언어이해 없이 낱말해독만으로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SVR에서 읽기장애 아동은 낱말해독과 언어이해 능력에 따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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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차원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낱말해독과 언어이해 수준에 

따라 난독증, 혼재읽기장애, 비특정읽기장애, 특정이해장애의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Hoover & Gough, 1990). 첫 번째로 읽기 부진 

아동 중 낱말해독의 결함으로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난독증

(dyslexia), 두 번째로 낱말해독과 언어이해의 두 가지 요소에 어

려움을 보이는 혼재읽기장애(mixed reading disablilities), 세 번

째로 낱말해독은 가능하나 언어이해 결함으로 읽기에 어려움을 보

이는 특정이해장애(specific comprehension deficted), 네 번째

로 낱말해독과 언어이해에는 어려움을 보이지 않으나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비특정읽기장애(nonspecific reading 

disablilities)이다(Kamhi & Catts, 2012). Yoo 등(2018)은 초등

학교 전체 학년 659명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읽기

장애는 61명(9.3%)이며, 이 중 난독증 37명(60.7%), 혼재읽기장애 

13명(21.3%), 특정이해장애 11명(18.0%)으로 낱말해독에 어려움

을 보이는 난독증과 혼재읽기장애가 읽기장애의 82%를 차지하였

다. SVR을 근거로 읽기장애를 분류하는 것은 낱말해독과 언어능력

의 차이를 인식하고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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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Rober & 

Scott, 2006). 또한 Yoo 등(2018)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전체 학

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읽기발달에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저학

년 시기를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읽기는 복잡한 언어와 인지 과정을 거치는 다차원적 과정이며. 

낱말해독의 형성에는 음운인식, 자모지식, 작업 기억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다(Kim, 2020; Kim & Yang, 2021). 글자

를 말소리화 하는 음운처리과정은 음운인식, 음운인출, 음운기억 

등을 포함한다(Ehrhorn et al., 2021; Snowling, 1998; 

Verhoeven & Keuning, 2017). 음운인식은 말소리를 지각하고 

낱말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인지하여 다룰 수 있는 능

력으로(Kim et al., 2010; Scarborough, 1998; Swan & 

Goswami, 1997) 음소 수준에서의 말소리 인식 능력이 낱말해독

과 관련이 깊다(Pennington & Bishop, 2009), 음운인출은 시각

적 형태의 자극을 말로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빠른이름대기를 통

해 알아볼 수 있다. 빠른이름대기가 음운인식의 부분적 능력이라고

도 보았으나(Parrila et al., 2004) 읽기장애 아동 중 음운인식에

는 문제가 없으나 빠른이름대기에 낮은 수행 능력을 보이는 아동

들이 있어 빠른이름대기를 별개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Wolf 

& Bower, 1999). 음운기억은 음운 부호를 정보 처리하는 동안 

작업 기억을 통해 글자 상징을 소리로 빠르게 인출하는 음운인출 

능력이다. 이와 같은 음운처리과정이 자동화될수록 낱말해독과 읽

기유창성이 발달하게 된다(Pae et al., 2017). 

읽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낱말해독 능력이 중요하며, 고학년으

로 갈수록 언어능력이 영향을 미친다(Kim & Wagner, 2015). 

Gough 등(1996)은 낱말해독과 읽기이해의 상관에 대해 초등 1~2

학년에서 .61, 3~4학년에서 .53, 5~6학년에서 .48로 감소하고, 언어

능력과 읽기이해는 같은 학년에서 .41, .50, .71로 증가되었다고 하

였다. 읽기와 언어발달 관련성은 학령 전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이 읽

기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Muter et al., 2004) 초등학교 저학

년 읽기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언어이해 능

력을 보이며 고학년이 되어서도 문제가 지속된다(Kim & Pae, 2012). 

듣기이해는 종합적인 언어능력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문단수

준의 듣기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Pae et al., 2015). 듣

기이해를 위해서는 어휘 지식 및 구문구조, 문법형태소, 상위언어

능력 등의 언어능력이 통합되어야 하며 듣기이해의 어려움은 문단 

수준의 언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Cain & 

Oakhill, 2006). 어휘력은 언어능력 중 성공적인 읽기 이해에 중

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Kim & Lee, 2010), 아동은 낱말을 

해독할 때 어휘집에 접근하는데 어휘의 낱말을 소리내어 읽고, 의

미를 인출하게 된다(Ouellette, 2006) 따라서 읽기발달에서 낱말

해독 및 언어능력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읽기 발달의 문제를 야기

하게 된다(Pae et al., 2017; Yoo et al., 2018; Yoon, 2015). 

이에 따라 초등 저학년의 읽기발달 지연은 낱말해독과 관련되며 

읽기장애 유형에 따라 낱말해독 및 언어이해의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읽기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인 중재를 하

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

학년 읽기장애 아동들의 낱말해독 및 듣기이해, 읽기이해 능력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고 아동들이 보이는 읽기장애 특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하위 요인으로 수용어휘력, 음

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의 수행력 차이를 비교하여 하위 

요인의 특성을 설명하고 하위 요인과 읽기능력과의 상관성 및 낱

말해독 및 언어능력의 예측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제주도 지역에 위치한 초

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중 읽기부진으로 진단 평가의뢰

된 아동 168명 중 대상 선별 기준에 적합한 난독증 54명, 혼재읽기

장애 54명, 비특정읽기장애 17명으로 총 1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읽기장애 유형을 SVR의 관점에서 4개의 유형으로 고려하여 집단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읽기장애가 읽기 못하는 즉 

낱말해독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낱말해독

은 좋으나 언어이해와 읽기이해력이 약점을 특성으로 하는 특정이해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아동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본 연구의 읽기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세한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읽기장애 유형 선별 검사

연구 대상 아동의 인지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비언어지능

검사(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second edition: K-CTONI-2, Park, 2014)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도형척도 지능지수 90 이상(평균수준 90~109)으로 인

지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부모나 교사의 

보고에 의해 정서 및 행동 문제나 청각 등 감각기관에 장애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들이었다. 

연구 대상 아동의 읽기장애 및 읽기장애 유형 선별을 위해 한

국어읽기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et al., 2015)의 핵심검사 항목인 낱말해독, 듣기이

해, 읽기이해의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낱말해독은 의미낱말과 무의

미낱말 80문항 중 정확하게 읽어낸 낱말의 수를 측정하였다. 듣기

이해는 언어능력의 측정 방법으로 한국어읽기검사(KOLRA)에서 사

용되고 있다. 검사자가 오디오를 통해 3개의 문단글을 들려주고 

각 문단글을 들은 후 질문에 반응하도록 하여 총 18개 문항에 적

절한 반응 수를 원점수로 하였다. 읽기이해는 24개의 짧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여 빠진 문법형태소 및 어휘를 괄호 안에 채워 쓰도록 

하였다. 적절하게 반응한 항목의 수로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대상 아동의 분류 기준은 난독증은 낱말해독 표준점수 85 미만

이며, 듣기이해 표준점수 85 이상, 읽기이해 표준점수 85 미만에 

속하며, 혼재읽기장애 아동은 낱말해독과 듣기이해, 읽기이해 모두 

표준점수 85 미만에 속하는 아동들이 분류되었다. 또한 비특정 읽

기장애 아동은 낱말해독과 듣기이해에서 표준점수 85 이상이나 읽

기이해 85 미만을 보인 아동들로 선정하였다. 세 집단으로 선별된 

아동들의 지능, 낱말해독, 듣기이해, 읽기이해의 차이를 일원분산

분석 검증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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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DYSa

M (SD)
MRDb

M (SD)
NSRDc

 M (SD)
F Scheffe

IQ
99.29
( 4.92)

98.25
( 5.11)

99.35
( 6.26)

.627

WR
27.42
(16.03)

17.94
(17.71)

57.29
( 4.38)

39.955*** c>a>b

LC
11.37
( 1.86)

 3.35
( 2.24)

10.70
( 2.93)

198.345*** a,c>b

RC
 1.33
( 2.17)

  .57
( 1.56)

 3.52
( 1.90)

15.759*** c>a,b

Note. DYS=deslexia; MRD=mixed reading disabilities;
NSRD=nonspecific reading disabilities; IQ=intelligence quotient;
WR=word recognition; LC=listening comprehension; RC=reading
comprehension.
***p<.001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검사 도구

1) 읽기 하위 요인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읽기장애 아동들의 읽기능력과 관련된 하위 요인

으로 수용어휘력,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을 측정하였다. 

어휘력은 수용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REVT-r, Kim et al., 2009) 실시 

요강에 따라 기초선과 종결선을 설정하고 기초선 이하의 문항을 

포함한 정반응한 문항 수를 원점수로 측정하였다.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수행력은 한국어읽기검사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et al., 2015)의 하위검사 중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 음운

기억 과제를 통해 측정하였다. 음운인식 과제는 탈락 과제 15문

항, 합성 과제 15문항이며, 각 과제는 음절 수준 5문항, 음소 수

준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30점을 총점으로 하였다. 이 중 탈락 

과제와 합성 과제에서 정반응으로 기록된 문항을 더하여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빠른이름대기 과제는 1부터 5까지 수를 무작위로 50

개 나열한 숫자이름대기 과제를 소리 내어 읽는 데 소요한 총 시

간을 측정하였다. 이 시간(초)을 점수로 환산하여 빠른이름대기 능

력을 평가하였다. 음운기억 과제는 2음절에서 5음절까지 각 음절

마다 5문항으로 총 70개의 무의미낱말로 구성하였다. 아동은 낱말

을 오디오로 들은 후 즉각적으로 모방 발화하여 정확하게 산출한 

음절의 수를 원점수로 하였다. 

3. 평가자 간 신뢰도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산출하기 위해서, 

언어치료를 전공하는 석사 1명, 박사 1명이 읽기 하위 요인 검

사의 자료 중 10%를 함께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 결과를 재

평가하여 평가자 간 채점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평가자 간 신

뢰도는 평가 전체 문항 중 점수가 일치한 문항 수를 일치한 수

와 불일치한 수의 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 검사에 대한 94.4%의 채점 신뢰도를 보였다.

4. 통계분석 

난독증과 혼재읽기장애, 비특정읽기장애 아동들의 읽기능력(낱말

해독, 듣기이해)과 하위 요인(수용어휘력,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읽기능력(낱말해독, 듣기이해)과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별로 

읽기능력(낱말해독, 듣기이해)를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낱말해독과 듣기이해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수용어휘력, 음운인식, 빠

른이름대기, 음운기억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해 프로그램은 SPSS 23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 읽기 하위 요인 수행력 비교

세 집단 간 읽기 하위 요인들의 수행력 차이를 알아보았다. 세 

집단은 읽기장애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하위 요인들의 특성을 나

타내었고 이는 Table 2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Types
DYSa

M (SD)
MRDb

M (SD)
NSRDc

 M (SD)
F Scheffe

RV
84.57
( 9.79)

58.48
(18.37)

87.11
(17.66)

47.854*** a,c>b

PA
13.62
( 5.42)

 8.05
( 5.69)

18.88
( 7.37)

26.291*** c>a>b

RAN
38.18
(11.26)

44.17
(17.04)

35.05
(10.04)

3.900* b>a>c

PM
58.05
( 8.12)

50.03
(14.68)

61.11
( 4.44)

9.889*** a,c>b

Note. DYS=deslexia; MRD=mixed reading disabilities; 
NSRD=nonspecific reading disabilities; RV=receptive vocabulary; 
PA=phonological awareness; RAN=rapid automatized naming; 
PM=phonological memory.
*p<.05, ***p<.001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sub-factors by type of reading 
disability

 

Figure 1. Comparative analysis of sub-factors 
by type of reading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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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은 음운인식과 빠른이름대기에서 약점을 나타내었다. 

혼재읽기장애는 모든 영역에서 약점을 나타내었다. 비특정읽기

장애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강점을 나타내었다.

  

2. 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읽기 능력과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

1) 난독증 아동의 읽기 능력과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

난독증 아동의 읽기 능력(낱말해독, 듣기이해, 읽기이해)과 하위 

요인(수용어휘력,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간의 상관관

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Variable WR LC RC RV PA RAN

WR

LC   .148

RC   .673**   .123

RV   .495**   .435**    .418**

PA   .574**   .148    .427**    .302*

RAN -.375** -.034  -.277*  -.123  -.421**

PM   .073   .051   -.091    .028   .048  -.076

Note. WR=word recogniton; LC=listening comprehension; RC= 
reading comprehension; RV=receptive vocabulary; PA=phonological 
awareness; RAN=rapid automatized naming; PM=phonological 
memory.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reading abilities and sub-factors in 
the dyslexia group

Figure 2. Correlation among reading abilities and sub-factors 
in the dyslexia group

낱말해독은 읽기이해력(r=-.673)과 상관을 보였다. 하위 요인으

로는 음운기억을 제외한 수용어휘력(r=.495), 음운인식(r=.574), 빠

른이름대기(r=-.375)와 상관성을 나타냈다. 듣기이해는 수용어휘력

(r=.435)과 상관성을 나타냈다. 읽기이해는 음운기억을 제외한 수

용어휘력(r=.418), 음운인식(r=.427), 빠른이름대기(r=.277)와 상관

성을 나타냈다.

2) 혼재읽기장애 아동의 읽기 능력과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

혼재읽기장애 아동의 읽기 능력(낱말해독, 듣기이해, 읽기이해)

과 하위 요인(수용어휘력,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Variable WR LC RC RV PA RAN

WR

LC  .401**

RC  .558**  .544**

RV  .377**  .659**  .385**

PA  .531**  .608**  .610**   .607**

RAN -.620** -.343* -.316* -.283* -.384**

PM  .322*  .366**  .183  .258  .208 -.276*

Note. WR=word recogniton; LC=listening comprehension; RC= 
reading comprehension; RV=receptive vocabulary; PA=phonological 
awareness; RAN=rapid automatized naming; PM=phonological 
memory.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reading abilities and sub-factors in 
the mixed reading disability group

Figure 3. Correlation among reading abilities and sub-factors
 in the mixed reading disability group

낱말해독은 듣기이해(r=-.401)와 읽기이해력(r=-.558) 모두 상관

을 보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수용어휘력(r=.377), 음운인식(r=.531), 

빠른이름대기(r=-.620), 음운기억(r=.322)의 하위 요인들과 상관성

을 나타냈다. 듣기이해는 수용어휘력(r=.659), 음운인식(r=.608), 빠

른이름대기(r=-.343), 음운기억(r=.366)의 하위 요인들과 상관성을 

나타냈다. 읽기이해는 음운기억을 제외한 수용어휘력(r=.385), 음운

인식(r=.610), 빠른이름대기(r=-.316)와 상관성을 나타냈다.

3) 비특정읽기장애 아동의 읽기 능력과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

비특정 읽기장애 아동의 읽기 능력(낱말해독, 듣기이해, 읽기이

해)과 하위 요인(수용어휘력,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Figure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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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WR LC RC RV PA RAN

WR

LC  .211

RC  .578*  .287

RV  .510*  .547*  .261

PA  .541*  .117  .373  .429

RAN -.294 -.260 -.067 -.547* -.231

PM  .467 -.060  .258  .022  .050 -.018

Note. WR=word recogniton; LC=listening comprehension; RC= 
reading comprehension; RV=receptive vocabulary; PA=phonological 
awareness; RAN=rapid automatized naming; PM=phonological 
memory.
*p<.05

Table 5. Correlation among reading abilities and sub-factors in 
the nonspecific reading disability group

Figure 4. Correlation among reading abilities and sub-factors 
in the nonspecific reading disability group

낱말해독은 읽기이해력(r=-.578)과 상관을 보였다. 하위 요인으

로는 수용어휘력(r=.510), 음운인식(r=.541)과 상관성을 나타냈다. 

듣기이해는 수용어휘력(r=.547)과 상관성을 나타냈다. 읽기이해는 

하위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3. 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낱말해독 예측 요인

1) 난독증 아동의 낱말해독 및 듣기이해 예측 요인

난독증 아동의 낱말해독 및 듣기이해를 예측하는 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 제시하였다.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adj. R2

B (SD) β

PA 1.695 (.336) .574 5.052*** .316

PA
RV

1.379 (.324)
.579 (.179)

.467

.354
4.256***

3.228** .421

Note. PA=phonological awareness; RV=receptive vocabulary.
**p<.01, ***p<.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sub-factors predicting word 
recognition in the dyslexia group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adj. R2

B (SD) β

RV .083 (.024) .435 3.483*** .174

Note. RV=receptive vocabulary.
***p<.001

Table 7. Regression qnalysis of sub-factors predicting 
listening comprehension in the dyslexia group

낱말해독에 음운인식과 수용어휘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1 모형에서 

음운인식의 수정된 R2 값은 .316로 난독증 아동의 낱말해독 능력

을 31.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형에서 음운인식과 수

용어휘력의 수정된 R2 값은 .421로 난독증 아동의 낱말해독 능력

을 42.1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이해에 수용어휘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듣기이해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수용어

휘력의 수정된 R2 값은 .174로 난독증 아동의 듣기이해 능력을 

17.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혼재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 및 듣기이해 예측 요인

혼재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 및 듣기이해를 예측하는 요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과 Table 9에 제시하였다.

낱말해독에 빠른이름대기와 음운인식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1 모형에서 음운인식의 수정된 R2 값은 .372로 혼재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 능력을 37.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형에서 음운인식과 빠른이름대기의 수정된 R2 값은 .465로 

혼재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 능력을 46.5% 설명하는 것으로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adj. R2

B (SD) β

RAN -.644 (.113) -.648   -5.694*** .372

PA
RAN

1.070 (.339)
-.507 (.113)

 .328
-.520

    3.160**

  -4.479*** .465

Note. RAN=rapid automatized naming; PA=phonological awareness.
**p<.01, ***p<.001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sub-factors predicting word 
recognition in the mixed reading disabilities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adj. R2

B (SD) β

RV .080 (.013) .659 6.317*** .423

RV
PA

.056 (.015)

.128 (.049)
.459
.329

3.699***

2..647** .483

Note. RV=receptive vocabulary; PA=phonological awareness.
**p<.01, ***p<.001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sub-factors predicting listening 
comprehension in the mixed reading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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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듣기이해에 수용어휘력과 음운인식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듣기이해를 예측하는 

1 모형에서 수용어휘력의 수정된 R2 값은 .423로 혼재읽기장애 

아동의 듣기이해 능력을 42.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형에서 수용어휘력과 음운인식의 수정된 R2 값은 .483으로 

혼재읽기장애 아동의 듣기이해 능력을 48.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특정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 및 듣기이해 예측 요인

비특정읽기장애 아동의 낱말해독 및 듣기이해를 예측하는 요인

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0과 Table 11에 제시하

였다.

음운인식과 음운기억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낱말해독을 예측하는 1 모형에서 음

운인식의 수정된 R2 값은 .245로 비특정읽기장애 아동의 낱말

해독 능력을 24.5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형에서 

음운인식과 음운기억의 수정된 R2 값은 .413으로 비특정읽기장

애 아동의 낱말해독 능력을 4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이해에 수용어휘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듣기이해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수용어

휘력의 수정된 R2 값은 .253으로 비특정읽기장애 아동의 듣기

이해 능력을 2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 아동들을 난독증과 혼

재읽기장애, 비특정읽기장애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읽기 하위 요인

(수용어휘력,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능력)의 수행력의 

차이를 비교하여 읽기장애 유형의 특성의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읽기능력(낱말해독, 듣기이해)과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과 예측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난독증과 혼재읽기장애, 비특정읽기장애 아동

들은 유형에 따른 읽기 능력의 차이와 함께 읽기 하위 요인인 수

용어휘력,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능력에서도 유형 간

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수용어휘력에서 혼재읽기장애가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중 학령 

전에 언어 발달 지연이 있었다는 보고가 70%로 많은 수를 차지하

였다(Catts et al., 1999). 혼재읽기장애는 언어이해에서 결함을 

보이며 난독증에 비해 더 심각한 어휘력 결함을 보인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Catts, 1993). 혼재읽기장재는 수용어휘력, 음

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여 가장 심각한 읽기장애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낱

말해독에 어려움을 보이는 난독증은 낱말해독이 정상발달인 비특

정읽기장애에 비해 음운인식과 빠른이름대기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여 이 두 요인을 통해 난독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두 하위 요인이 낱말해독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읽기능력과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

성은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난독증은 낱말해독에서 

음운인식(r=.574)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어휘력(r=.495), 

빠른이름대기(r=-.375)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듣기이해는 

수용어휘력(r=.435)에서만 상관을 나타냈다. 혼재읽기장애는 낱말

해독에서 빠른이름대기(r=-.620)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음운인식(r=.531), 수용어휘력(r=.377), 음운기억(r=.322)과 유의미

한 상관을 보여 모든 하위 요인들에서 상관성을 나타냈다. 듣기이

해에서 수용어휘력(r=.659)과 음운인식(r=.608)에서 높은 상관 보

였고 그 외의 모든 하위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비특정읽기장애는 낱말해독에서 음운인식(r=.541)과 수용어휘력

(r=.510)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난독증과 혼재읽기장애에서 낱말

해독과 상관을 보인 빠른이름대기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듣기이해에서 수용어휘력(r=.547)

만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수용어휘력은 모든 읽기장애 유형에서 

낱말해독과 듣기이해에서 상관을 보여 읽기발달에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이었다. 언어능력 중 특히 어휘력은 읽기의 중요한 요인

으로 볼 수 있으며(Kim & Lee, 2010), 아동은 낱말을 해독할 때 

어휘집에 접근하여 낱말을 소리내어 읽고, 의미를 인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보인다(Ouellette, 2006). 

모든 읽기장애 유형의 낱말해독과 상관을 보인 음운인식은 초기 

읽기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Hong et al., 2002; 

Park, 2000) 초등 1학년에서만 음운인식이 낱말해독의 주요 변인

으로 보여진다(Kim et al., 2011)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

나, 1~3학년에서 읽기능력에 음운인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Park & Uno, 2015)와 유사한 결과를 보었다. 낱말해독에 

어려움을 보이는 난독증 아동들은 음운적인 면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으로 음운인식이 낱말해독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Lee & 

Kang, 2024).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adj. R2

B (SD) β

PA .321 (.129) .541 2.489* .245

PA

PM

.308 (.114)

.435 (.189)

.519

.441

2.703*

2.297*
.413

Note. PA=phonological awareness; PM=phonological memory.
*p<.05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of sub-factors predicting word 
recognition in the non–specific reading disabilities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adj. R2

B (SD) β

RV .091 (.036) .547 2.533* .253

Note. RV=receptive vocabulary.
*p<.05

Table 11. Regression analysis of sub-factors predicting listening
comprehension in the non–specific reading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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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름대기와 음운인식의 관련성을 난독증과 혼재읽기장애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빠른이름대기와 음운인식과의 상관을 

보고한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Lee & Kang, 2024; 

Parrila et al., 2004). 그러나 비특정읽기장애에서는 두 요인 간

의 상관성이 유의미하지 않아 읽기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VR의 낱말해독과 언어이해로 읽기장

애의 하위 유형을 나눈 것에 대한 제한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두 가지 구성요소만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특정읽기장애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Aaron et al., 1999). 빠른이름대기에서 혼재읽기

장애 아동들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음운인식과 명명처리속도의 결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형들은 

가장 심각한 읽기장애를 보인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Kweon & Jeon, 2012). 

듣기이해는 모든 읽기장애 유형에서 수용어휘력과 유의미한 상

관을 보여 언어능력에 어휘력이 강력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언어이해(듣기이해)가 어휘력, 문법지식, 이야기표현능력, 상위언어

능력 등의 하위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

만(Kang et al., 2024; Yoon, 2003), 언어능력과 관련된 문법지

식, 이야기표현능력, 상위언어능력 등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지 못

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난독증과 혼재읽기장애, 비특정읽기장애의 낱말해독 및 

듣기이해 예측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른 예측 요인으로 설명력을 나타내

었다. 난독증의 낱말해독은 음운인식이 31.6% 예측 설명력을 보였

고 음운인식과 수용어휘력이 함께 42.1%의 예측 설명력을 나타내

었다. 듣기이해는 수용어휘력이 17.4%의 설명력을 보였다. 혼재읽

기장애의 낱말해독은 빠른이름대기에서 37.26% 예측 설명력을 보

였고 음운인식과 빠른이름대기가 함께 46.5%의 예측 설명력을 나

타내었다. 듣기이해는 수용어휘력이 42.3%, 수용어휘력과 음운인

식이 함께 48.3%의 설명력을 보였다. 비특정읽기장애의 낱말해독

은 음운인식이 24.5% 예측 설명력을 보였고, 음운인식과 음운기억

이 함께 41.3%의 예측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듣기이해는 수용어휘

력이 25.3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 유형 모

두 낱말해독에서 음운인식이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나타내었으나, 

혼재읽기장애는 빠른이름대기가 더 높은 설명력을 보여 혼재읽기

장애 유형의 낱말해독은 빠른이름대기를 통해 좀 더 특징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난독증은 수용어휘력을, 혼재읽기장애는 빠

른이름대기를, 비특정읽기장애는 음운기억을 예측 요인으로 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난독증은 낱말해독 예측 요인으로 음운인식과 수용어휘력을 나

타냈으며 음운인식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낱말해독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는 연구와 일치한다(Yoon & Kim, 2022). 수용어

휘력은 Catts 등(1999) 연구에서 읽기저성취 아동에게서 낮은 어

휘 능력을 확인하였으며, 낱말해독기술과 어휘 지식 간에 강한 상

관을 보였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Hagtvet, 2003). 또

한 빠른 이름대기 능력이 낱말해독의 예측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

(Kang et al., 2017; Yang et al., 2017)를 혼재읽기장애 낱말해

독 예측요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상관과 예측력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난독증의 낱말해독의 

결함은 음운인식과 빠른이름대기 결함으로 설명되며, 혼재읽기장애

는 난독증에 비해 더 심각한 빠른이름대기 결함 및 음운인식과 음

운기억에서 결함을 보였다. 비특정읽기장애는 음운인식 이외의 요

인에서는 결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읽기 하위 요인의 특성을 

통해 읽기장애 유형들이 좀 더 차별화되고 손쉽게 구분 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고 하위 요인들에 따른 차별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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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읽기 하위 요인의 특성 연구

강은희1*

1 제주국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들을 읽기단순관점이론(SVR)의 중요 요소인 낱말해독과 

언어능력의 결함에 맞추어 읽기장애 유형을 분류하였다. 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읽기 하위 요인들의 

수행능력을 분석하여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 낱말해독과 언어능력의 예측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교 1~3학년 난독증  54명, 혼재읽기장애 54명, 비특정읽기장애 17명으로 

총 1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읽기능력(낱말해독, 듣기이애)과 읽기 하위 요인(수용어휘력,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과제를 실시하여 읽기장애 유형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또한 낱말해독과 듣기이해의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읽기 하위 요인 중 수용어휘력과 음운기억은 난독증과 비특정읽기장애가 혼재읽기장애보다 

우세했다. 음운인식과 빠른이름대기는 비특정읽기장애, 난독증, 혼재읽기장애 순으로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난독증은 낱말해독과 수용어휘력,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와 상관을 보였으며, 듣기이해와는 

수용어휘력이 상관을 보였다. 혼재읽기장애는 낱말해독과 듣기이해에서 모든 하위 요인들과 상관을 

보였다. 비특정읽기장애는 낱말해독과 수용어휘력, 음운인식에서 상관을 보였고 듣기이해는 

수용어휘력과 상관을 보였다. 읽기장애 유형에 따른 낱말해독 및 듣기이해 예측 요인으로 

난독증은 음운인식과 수용어휘력, 혼재읽기장애는 빠른이름대기와 수용어휘력, 비특정읽기장애는 

음운인식과 수용어휘력이 가장 높은 예측력을 나타냈다. 

결론: 읽기장애 유형에 따라 하위 요인의 차이를 나타내어 유형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여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읽기장애 유형에 따라 상관을 보이는 하위 요인들에 차이를 보였으며 읽기장애의 

낱말해독과 듣기이해의 예측 요인들을 통해 읽기장애 아동의 평가나 중재 시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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